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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, 농업용 비료 생산확대 총력
기술규정에 설비조작법 준수로 생산차질 없애 … 수송에도 만전

남한에서 북한에 비료 20만톤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비료공장들도 증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

기울이고 있다.

조선중앙방송은 5월25일 “평안남도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노동자들이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해 농촌에 보내

주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”며 다양한 자구노력을 소개했다.

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요소직장에서는 탄산가스 혼합비율과 합성탑의 압력 및 온도조절 과정에서 기술

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준수하고 있다.

암모니아직장에서는 설비 기술관리에 주력해 합성가스를 요소직장 등에 보내주고 있으며, 출하직장에서는 

컨베이어벨트 등 관련설비에 대한 철저한 정비를 통해 생산된 비료의 수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

다.

평안남도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은 질소비료의 원료인 카바이드(Carbide) 생산에 주력하면서 각종 설비를 전

부 가동시키는 등 농촌에 더 많은 석회질소비료를 보내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.

북한은 화학비료 생산과 함께 원료부족 속에서 대용비료 생산에도 주력하고 있다.

평양방송은 5월21일 황해남도 벽성군의 대용비료 생산 노력을 소개하면서 “노동자ㆍ사무원과 인민반 주민들

이 떨쳐나선 가운데 군내 곳곳에서 매일 수많은 질 좋은 대용비료가 생산되고 있다”고 보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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